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4회차
	활동 일자
	2026년  8월  5일

	청년 성명
	윤재용
	어르신 성함
	김대진 위원장님

	다음 회차 만남 일시
	2026.08.11
	다음 회차 만남 장소
	위원장님 댁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더운 날씨에 위원장님 댁을 찾아뵙고, 위원장님이 배워보고 싶어 하신 영상 편집을 위해 AI 기반의 스마트 편집 툴인 캡컷의 기초 기능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사진과 오디오를 편집 칸에 드래그하여 배치하는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혔고,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진을 컴퓨터로 쉽게 가져오는 구글 포토 연동법과 카카오톡 QR을 이용한 간편 로그인 등 AI 및 디지털 편의 기능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주제로 그림일기를 작성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늦은 연세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조작부터 생소한 편집 앱 사용까지 도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꺼이 배우고자 집중하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금방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설명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준비해 둔 A4 용지에 순서와 팁을 꼼꼼하게 적어가시며 필기하시는 모습을 뵈며, 위원장님의 놀라운 배움의 열정과 학구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소 생소하고 복잡한 디지털 용어들과 씨름하느라 머리가 아플 법도 한데, 중간중간 "너무 달리며 교육만 하면 뇌에 과부화가 오니 쉬어가면서 하자"며 다정하게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사모님께서 정성껏 챙겨주신 시원한 복숭아와 맛있는 빵을 함께 나눠 먹으며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었던 순간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영상 편집을 직접 해보신 적은 없지만 꼭 배워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위원장님의 모습에서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남다른 호기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님을 도우며 영상 편집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얼마나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되어 더욱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바로 실전에 적용하시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과정이었기에, 다음 활동에서는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추고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는 방향으로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위원장님께서 평소 대중 앞이나 모임에서 PPT를 활용해 발표하시는 활동이 종종 있으신데, 이에 큰 도움을 얻고자 AI를 활용해 전문적인 PPT를 뚝딱 제작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다음 회차에는 감마 AI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연동하여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주제의 맞춤형 발표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기획하고 제작하는 AI PPT 실습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주제로 그림일기를 써 내려가시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깊은 인생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젊은 시절에는 삶의 중심이 부모님이었으나, 부모님이 하늘의 별이 되시고 오랜 세월을 지내며 삶의 방식이 바뀌어 지금은 '나를 지탱해 주는 반려자와 화목한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진솔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님과 지금의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아내 모두가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라는 결론을 담아내셨는데, 한 자 한 자 정성껏 글을 쓰시는 모습과 아내분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청년인 저에게도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해주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